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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연구는 국내 도서  불안에 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도서  

불안 연구의 기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이를 해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지

인용색인(KCI)  한국학술정보(KISS)에 2004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게재된 도서  불안에 한 국내 

(우수)등재지 논문을 수집  검토하 으며 최종 으로 총 23편의 분석 논문을 채택하 다. 채택된 논문은 

PRISMA의 체계  문헌고찰 차에 따라 발행 연도별, 연구 주제별, 연구 유형별, 연구 방법별로 분석하 다. 

분석 결과, 연구 주제에서는 집단별 도서  불안 측정 연구가 12편(52.2%)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 유형에서는 

응용연구가 18편(78.0%)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 방법에서는 양 연구가 18편(82.6%)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통해 국내 도서  불안에 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 다.

주제어: 도서  불안, 연구동향, 체계  문헌고찰, 도서  불안척도, 공공도서 , 이용 활성화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library anxiety research 

in Korea that can contribute to resolving library anxiety by examining research trends on the 

Library Anxiety. For the purpose, a systematic review was selected to derive answers to research 

questions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trends of preceding researches, and the final 23 studies 

according to the PRISMA procedure were designated as analysis targets. As a result, in the 

research topics, there were 12 studies (52.2%) measured library anxiety by group, 18 studies 

(78.0%) were applied research in the type of research. and in the research methods, quantiative 

research was mainly used in 18 studies (82.6%).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it suggests furthur 

research directions for domestic library anxiety.

KEYWORDS : Library Anxiety, Research Trend, Systematic Review, Library Anxiety Scale, 

Pulic Library, Use Activation

*
**
***

본 연구는 한국도서 ․정보학회 학술 회논문(2023)을 수정․보완한 것임.

남 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hyunjip@jnu.ac.kr / ISNI 0000 0005 1267 6283) (제1 자)

남 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park51566@jnu.ac.kr / ISNI 0000 0004 6814 4449) (교신 자)

∙논문 수: 2023년 8월 22일   ∙최 심사: 2023년 8월 31일   ∙게재확정: 2023년 9월 6일

∙한국도서 ·정보학회지, 54(3), 271-293, 2023. http://dx.doi.org/10.16981/kliss.54.3.202309.271

※ Copyright © 2023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 54, No. 3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제54권 제3호)

- 272 -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한국은 사회  경제  스트 스를 겪고 있는 사회이다. 2020년 통계 결과, 인구 10만 명당 24.1명이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조사되었다(OECD.stat, 2023). 이는 OECD 회원국 42개국 

 1 이다. 한, 불안장애로 인한 국내 환자는 2017년 비 2021년에는 32.3%가 증가하 다(건강

보험심사평가원, 2022). 이러한 결과는 2018년에 실시한 웰빙에 한 만족도 응답 결과 23개 조사 

상 국가  한국의 스트 스 지수가 1 인 것과 맥을 같이 한다(Cigna, 2018).

도서 은 지식정보에 근할 수 있는 최고의 기 이다. 한, 도서 은 통 으로 휴식공간을 

제공해왔으며 지식의 탐구와 타인의 삶에 한 간 경험으로 인한 치료 효과를 제공해 왔다. 도서

은 미술 의 역할  음악을 통해 마음의 양식과 마음의 정서  안정을 제공하 으며(박 애, 

2023), 스트 스 치유를 한 강좌 개설  독서치료 로그램(노 희, 김윤정, 2020)을 제공하 다. 

동물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마음의 안정을 제공하기도 하 다(박창균, 2020).

도서 은 시민들이 편하게 방문하여 지식정보를 탐구하거나 타인의 삶 속 이야기를 통해 감정을 

정화하는 최 의 장소이다. 이러한 도서 에 근하고 이용하는 것에 군가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 

공공기 인 도서 의 기능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는 도서  방문자 수 격감을 불러왔다. 

1 당 공공도서  방문자 수는 2018년에 253,464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42,160명으로 약 51%의 

감소율을 보 다(국가도서 통계시스템, 2023). 코로나19로 인한 원인을 감안하더라도 펜데믹 이

의 상황으로 복원되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도서  불안의 완화는 도서  이용률의 증가와 

연결되며, 도서  이용자의 질 인 만족도 향상과도 연결된다고 할 때 도서  불안에 한 연구는 

필요하다. 따라서 도서  불안 연구는 지속 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특히 코로나-19 펜데믹과 공공장

소에서의 묻지마 범죄로 사회  불안이 가 되는 시기에는 시민들이 도서  불안을 어느 정도로 느끼

고 있으며 실제 도서  이용률과 독서 이용률에 어떠한 변화를 주는지를 조사하고 연구되어야 한다. 

도서  불안(Library Anxiety)이라는 용어는 1986년에 발표한 Mellon의 연구로 문헌정보학 분야에 

공식화되었으며 이에 학  연구도서  회(College & Research Libraries)의 75주년 기념 가장 

요한 연구논문 7개  하나로 선정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Free, 2014). 이후 1992년에 도서  불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인 도서  불안척도(Library Anxiety Scale: LAS)가 개발되었다(Bostick, 1992). 

국내에서는 2000년  반부터 집단에 따른 도서  불안을 측정하여 도서  불안 완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남태우와 황옥경(2005)의 연구를 제외하면 도서  불안 이론에 

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도서  불안 련 연구의 동향을 악하는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  문헌고찰 방법을 용하여 국내 도서  불안 연구에 한 선행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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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국내 도서  불안 연구의 기 자료를 제공하며 도서  불안

에 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구체 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도서  불안 연구 련 발행 연도, 연구 주제, 연구 유형, 연구 방법, 연구결과의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국내 도서  불안 연구 련 양 연구의 연구 상, 도서  종, 측정도구, 독립변인의 

동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  배경

1. 도서  불안

가. 도서  불안 개념  요인

도서  불안은 Mellon이 문헌정보학 분야에 심리학  개념을 도입하여 만든 이론으로서 학생들이 

도서 을 이용하는 데 느끼는 불안, 두려움, 압도당하는 기분, 헤매는 느낌, 무기력, 혼동, 공포 

등이라 정의하 다(Mellon, 1986). Mellon은 6,000명의 학생을 상으로 2년 동안 개인 인터뷰를 

통해 도서  불안을 증명하는 질 연구를 수행한 후 도서  불안을 느끼는 원인을 ① 도서 의 

규모에 압감을 느낌, ②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함, ③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알지 못함, 

④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함으로 규명하 다. 

Reitz는 “도서 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험이 부족한 이용자가 

느끼는 혼돈, 두려움, 그리고 좌 ”이라 하 으며(Reitz, 2014), 국내의 문헌정보학용어사 에서는 

“도서 에서 이용자가 자료를 찾을 때에 주로 이용경험 부족으로 느끼는 혼란, 걱정, 실망 등의 

통칭“이라 정의하고 있다(한국도서 회, 2010).

Mellon(1986)은 학생들의 도서  불안의 정도는 ① 한 도서  이용 능력 부족, ② 동료들에 

비해 무능한 도서  이용 능력, ③ 무능에 한 창피함과 같은 각자의 믿음에 따라 악화된다고 하

으며, Bostick(1992)은 도서  이용에 한 서투른 학생들의 느낌에 따라 도서  불안의 상황  

요인이 나타난다고 하 다. 특히 Onwuegbuzie는 부정 인 사회 평가에 한 두려움은 도서  

불안의 요한 선행요소라 규명하며 사회  수용성이 낮은 학생은 도서  업무와 련해 자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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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비 실 으로 높은 기 을 가지고 있는 경향을 보 다고 하 다(Onwuegbuzie, Jiao, & 

Bostick, 2004). 결론 으로 도서  불안은 개인에게 내재된 특성인 기질  요소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한 요소 등으로부터 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나. 도서  불안 측정

도서  불안 이론이 제안된 후 도서  불안의 정도를 정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

었다. 지 까지 국내외를 포함하여 4개의 도서  불안 측정 도구가 개발되었다. 

국외에서는 1992년에 개발된 Bostick의 도서  불안 척도(Library Anxiety Scale, 이하 LAS)

와 2004년에 개발된 Kampen의 다차원 도서  불안 척도(Multidimensional Library Anxiety 

Scale, 이하 MLAS)가 있다. 국내에서는 2006년에 박 에 의해 LAS와 MLAS를 기반으로 한 

Korean Library Anxiety Scale(이하 KLAS)이 개발되었고, 2010년에 박주범과 정동열에 의해 

Digital Library Anxiety Scale(이하 DLAS)이 개발되었다.

Bostick(1992)은 문가 집단의 검증과 사 조사 등을 거쳐 최종 으로 43개의 문항에서 

51.8%의 설명력을 가진 5개로 구성된 요인을 추출하 다. 설명력의 크기 로 5개의 요인을 제시하면 

‘도서  직원으로 인한 장벽’, ‘정서  장벽’, ‘도서 의 안락함’, ‘도서 에 한 지식’, 그리고 ‘기계  

장벽’이다. 연구 결과, 학생의 학력 수 (community college, undergraduate, and graduate)과 

성별에 따른 도서  불안 척도의 수는 통계 으로 차이가 없었던 반면에 나이에 따른 도서  

불안 척도의 수는 직원으로 인한 장벽, 도서 의 안락함, 그리고 도서 에 한 지식 부문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  불안 완화 정책 추진에 있어 성별보다는 

나이에 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Kampen(2004)은 박사과정 학생들을 상으로 MLAS를 개발하 다. 이 연구는 박사과정 학생

들의 도서 에 한 불안 정도와 이들이 온라인 자원에 한 선호도가 높은지를 규명하기 해 

LAS 문항에 박사과정 학생들이 느끼는 불안 요인을 추가하여 총 6개 요인의 54개 문항으로 구성

된 MLAS를 개발하 다. MLAS에서 측정하고 있는 여섯 가지 요인은 ‘도서  이용시 편안함과 

자신감’, ‘정보검색 과정의 일반  불안감’, ‘직원으로 인한 장벽’, ‘도서 이용방법에 한 요성 

인지정도’, ‘기기에 한 편안함과 활용능력’, 그리고 ‘도서 의 안락함’이다. 

박 (2006)은 국내의 학생을 상으로 도서  불안 척도를 개발하고자 KLAS를 개발하 다. 

KLAS는 6개의 요인과 4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6개의 요인으로는 ① 물리 ․환경 , ② 도서  

이용  지식, ③ 과제  연구, ④ 디지털 정보, ⑤ 도서  직원, ⑥ 심리 ․정서 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박주범(2010)은 정보기술 발달로 디지털 도서 에 한 심은 증폭하 으나 이용자가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안 등과 같이 정서 인 측면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을 지 하며 7개의 요인과 

39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DLAS를 개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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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도구명 요인

Bostick

(1992)

LAS

(Library Anxiety Scale)

∙도서  직원으로 인한 장벽

∙정서  장벽

∙도서 의 안락함

∙도서 에 한 지식

∙기계  지식

Kampen

(2004)

MLAS

(Multidimesional Library 

Anxiety Scale

∙편안함과 자신감

∙정보검색에서 일반  불안함

∙도서  직원으로 인한 장벽

∙도서 이용방법에 한 요성 인지도

∙기기에 한 편안함과 활용능력

∙도서 의 안락함

박

(2006)

KLAS

(Korean Library Anxiety Scale

∙물리 ․환경

∙도서  이용  지식

∙과제  연구

∙디지털 정보

∙도서  직원

∙심리 ․정서

박주범

(2010)

DLAS

(Digital Library Anxiety Scale

∙정서  문제

∙자원

∙이용지식

∙보안

∙언어

∙기술  문제

∙과제 역

<표 1> 도서  불안 측정도구별 요인

에서 살펴본 지 까지 개발된 도구  LAS와 MLAS는 미국의 학생 혹은 학원생을 상으로 

개발되어 그들의 도서  불안을 측정하기 한 도서  불안 련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KLAS는 

LAS와 MLAS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의 학생을 상으로 개발된 도구로서 그 요인에는 과제  

연구공간으로서의 학도서  환경이 용되어 있으며 DLAS는 디지털과 련된 요인들이 추가되어 

국내 디지털 도서  환경이 반 된 측정 도구이다. DLAS의 요소를 제외하고 오 라인 환경에서는 

도서  직원에 한 장벽, 도서 의 물리  공간, 도서  이용에 한 지식 그리고 기기사용능력이 공통

인 요인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측정도구의 요인은 연구 설계에 맞게 변경되었다. 

지 까지 국내에서는 이 표 인 도서  불안 측정 도구 몇 가지를 도서  불안의 측정 상  

상 계 분석 상에 용하여 사용하 으나, 이 도구들이 학생  학원생을 상으로 개발된 을 

고려하면 그 외의 연령   집단들에게도 용될 수 있는 유사한 요인인지 아닌지에 한 의문이 생긴다. 

한 도구가 개발된지 10년 이상이 지난 을 살펴보면 디지털화된 시 에서 변화된 도서 의 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정보활용능력의 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서  불안 요인에서 하  개념  정보활용

능력과 련된 직 인 요인을 구성하여 도서  불안 측정 범 의 확 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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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계  문헌고찰의 문헌선정 방법

PRISMA(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는 미국 

병원 경   정책 연구소(Center for Evidence-Based Management)와 캐나다 오타와 주립 학

(University of Ottawa)의 연구진 등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2009년에 PRISMA 지침이 처음 발표

되었다. 이 지침은 체계  문헌고찰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명확한 단계를 제시해주어 연구결과를 

표 화된 형식으로 작성하는 데 도움을 다.

PRISMA는 체계  문헌고찰  메타분석에서 보고를 해 작성하는 근거 기반의 최소 항목 집합이

다. PRISMA는 사회과학분야  보건학에 주로 쓰여 치료법이 환자에게 미치는 향 등의 주제에 

따른 재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에 을 두지만(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1), 그 이외의 분야에서 

연구동향 악을 목 으로 체계  문헌고찰을 사용하더라도 연구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PRISMA, 

2023). 최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도 PRISMA를 활용하여 등학생의 읽기이해력 향상을 한 재

로그램 실험연구들을 상으로 체계  문헌고찰이 수행되었다(주소 , 이수상, 2021). 2020년에 한

국어로 번역된 PRISMA 지침서가 제공되고 있으며, PRISMA의 문헌선정 흐름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2020 PRISMA 문헌선정 흐름도(한국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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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방법

1. 문헌채택 과정

연구의 체계  분석을 해 PRISMA의 문헌 선별 차에 맞도록 수정하여 다음 <그림 2>와 

같이 진행하 다. 상 문헌 수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RISS(한국학술교육정보)와 KISS(한

국학술정보), KCI(한국한술지인용색인)를 주요 학술논문 자데이터 베이스로 활용하여 ‘도서  

불안’을 키워드로 검색하 다. 도서  불안 련 키워드 추출을 한 선행연구들의 키워드 분석 

결과, ‘도서  불안’, ‘도서  불안 척도’, ‘ 학도서 ’, ‘Library Anxiety’, ‘Library Anxiety 

Scale’, ‘Public Library’, ‘Information Literacy’ 등이 있었다. 여기에서 범 가 넓은 키워드를 

제외하고 도서  불안이 도서  불안 척도를 포함하고 있는 을 감안하여 ‘도서  불안’을 검색 

키워드로 선정하 다. 

선정 상 논문 수(n =25) 

선

별

복제거 후 남은 논문 수(n =88) 

복제거 논문 수
(n =91) 

제목과 록에서 연구 주제와 
련 없는 논문 수

(n =63) 

원문이 확보되지 않은 논문 수
(n =2) 

국내 주요학술지 검색
RISS(n=76), KISS(n=47), KCI(n=56)

(n =179) 

DB

검색

선정 연구에 포함된 채택된 문헌 수(n =23) 

포함 연구에 포함된 채택된 문헌 수(n =23) 

<그림 2> PRISMA 문헌채택 흐름도 

그 결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2004년부터 2023년 5월 사이에 발행된 논문 RISS에서 76편, 

KISS에서 47편, KCI에서 56편으로 총 179개의 논문  세 곳에서 복된 논문 91편을 배제하

다. 선정된 88개의 논문  ‘선별’ 단계에서는 제목과 록에서 연구 주제와 련 없는 논문 63개를 

제외하 으며 원문이 확보되지 않은 논문 2건을 제외하여 ‘선정’ 단계에서 최종 으로 23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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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분석 상으로 채택하 다.

이 연구의 객 성 확보를 해 PRISMA 2020 체크리스트(Korean)를 활용하고 한 명의 연구

자가 PRISMA 차에 따른 연구 분석을 수행하 으며 그에 한 다른 연구자의 검토과정이 포함

되었다. 

2. 논문 분석틀 

국내 도서  불안 연구 련 문헌 분석을 한 기 과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태우, 황옥경(2005)의 도서  불안 이론 고찰을 제외한 연구 동향 분석은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제별 분류로는 분석 방법론 인 측면의 연구를 참고하여, 도서  불안 이론 연구, 

측정 도구 개발  타당성 련 연구, 도서  불안 이론과 기타 변인 간의 상 연구, 집단별 상의 

도서  불안 측정연구로 구분하 다(김미란, 유원경, 임 수, 2011). 

둘째, 연구 유형으로는 Neuman(2014)을 참고하여 사회과학 분야 연구의 이용에 따른 분류로 

평가연구를 제외한 기 연구, 응용연구로 구분하 다. 본 연구에서 기 연구는 도서  불안 원인 

 증상에 한 연구, 도서  불안 측정 도구 개발에 한 연구를 의미하며, 응용연구는 상별 

도서  불안을 측정 혹은 도서  불안과 변인 간 계  향을 분석함으로써 도서  불안을 

완화시키고자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로 규정하 다.

셋째, 연구 방법의 분류는 양 연구, 질 연구, 혼합연구, 문헌리뷰로 구분지었으며 특히 연구 

수가 많은 양 연구를 연구 상, 도서  종, 측정도구, 독립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마지

막으로 에서 분류한 연구의 주제에 따라 각 논문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 다. 논문 분석 기 과 

차에 따른 문헌 분석틀은 <표 2>와 같다. 

구분 내용

발행 연도 2004년 ~ 2022년

연구 주제
도서  불안 이론 연구, 측정 도구 개발  타당성 련 연구, 도서  불안 이론과 기타 변인 

간의 상 연구, 집단별 연구 상의 도서  불안 측정연구

연구 유형 기 연구, 응용연구

연구 방법

양 연구 연구 상, 도서  종, 측정도구, 독립변인

질 연구 -

혼합연구 -

문헌리뷰 -

연구결과 결론  제언

<표 2> 논문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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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문헌채택 흐름도에 따라 선정된 국내 23개의 도서  불안 련 연구의 동향을 알아보기 해 

개발한 의 <표 2>의 논문 분석틀을 기 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행 연도별 분석

연도별 연구 빈도 동향 분석 결과, 국내 학술지의 도서  불안 연구는 2004년 처음으로 게재되

었으며, 2004년 1편, 2005년 1편, 2006년 3편, 2007년 1편, 2008년 1편, 2010년 3편, 2011년 1편, 

2012년 2편, 2013년 2편, 2015년 2편, 2016년 1편, 2020년 1편, 2021년 2편, 2022년 2편으로 매년 

0.9편 정도가 게재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서  불안 완화  해소에 한 연구가 지 까지 

지속 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  불안 연구가 부족함을 보여 다. 

2. 연구 주제별 분석

분석 상의 논문을 4개의 연구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구 주제 논문 수(n) 비율(%)

집단별 상의 도서  불안 측정연구 12 52.2

도서  불안 이론과 기타 변인 간의 상 연구 7 30.4

측정 도구 개발  타당성 련 연구 3 13.0

도서  불안 이론 연구 1 4.4

계 23 100.0

<표 3> 연구 주제별 논문 수(%) 

연구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집단별 상의 도서  불안 측정연구’가 12편(52.2%)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서  불안 이론과 기타 변인 간의 상 연구’가 7편(30.4%), ‘측정 도구 개발  

타당성 련 연구’가 3편(13.0%), ‘도서  불안 이론 연구’가 1편(4.4%) 발행된 것으로 나타났

다. 도서  불안 자체에 한 이론 연구가 한편에서 그치는 것으로 보아 추후 연구를 통해 

도서  불안의 이론 인 고찰  범  재지정 등 심층 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한, 도서

 불안의 측정도구가 재까지 4개밖에 없다는 에서 이들 도구가 모든 연령 와 종 등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추가 인 도구 개발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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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유형별 분석

연구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 도서  불안 이론과 척도 개발과 같은 기 연구는 5편(22.0%)이었으

며 상 설정 후 도서  불안을 측정하거나 변인 간의 계를 분석한 응용연구는 18편(78.0%)으로 

나타났다. 응용연구는 주로 단기간에 소규모로 진행되어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실용 인 결과를 

제공하므로 연구의 설계 는 연구 결과의 강 을 강조하되 한계 역시 제시되어야 한다(Neuman, 

2014). 따라서 구체 인 상으로 도서  불안 측정을 실시하여 그에 맞는 구체  해결책을 제시한 

응용연구는 연구의 설계가 구체 이며 실용 인 내용이긴 하지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

가 존재한다. 응용연구와 기 연구는 방법론 으로 을 두는 것이 다르며 특히 응용연구는 응용 

환경의 설계에서 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요하기에(Neuman, 2014) 도서  불안에 한 응용연

구 역시 측정 상, 측정 종, 측정 변인 등 응용 환경의 제약 조건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4. 연구 방법별 분석

연구 방법별로, 양 연구 18편, 질 연구 2편, 문헌리뷰 2편, 혼합연구 1편으로 분류하 다. 질

연구로 수행된 2편의 연구로는 ①다문화인을 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한 연구와 ②도서 이용

후기 작성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다. 문헌리뷰로 수행된 2편의 연구로는 ①도서  불안 이론의 

고찰 연구와 ②도서  불안 측정 도구의 고찰  타당성 연구가 있었다. 혼합연구 1편을 수행한 

연구자는 사서(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도서  경험노출 항목을 도출하고 학 도서  이용교육을 

탐색한 후 학 신입생을 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분석 상 23편의 논문  양 연구가 

18편을 차지하고 있는 에 주목해 양 연구를 ‘연구 상’, ‘도서  종’, ‘측정도구’, ‘독립변인’으

로 분류하여 정리하 다. 혼합연구 한 편은 면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문조사를 개발하 기에 

양 연구로 포함시켰으며, 따라서 총 19편의 양 연구를 분석하 다.

도서  불안 양 연구에 한 연구 상별 논문 수의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 상 n(%)

학생
9(47.3%)

※ 학생과 학원생 동시 연구 상 논문 1편 포함

외국인 3(15.8%)

다문화인 2(10.5%)

지역주민 2(10.5%)

시니어(50세 이상) 1(5.3%)

장애인 1(5.3%)

디지털도서  이용자 1(5.3%)

계 19(100.0)

<표 4> 도서  불안 양 연구의 연구 상별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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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는 9편(47.3%)이었다. 외국인을 상으로 

한 연구 3편에서도 학생이 모두 연구 상이었기 때문에 학생 상 연구는 총 12편(63.1%)이라 

할 수 있다. 학생 상의 도서  불안 연구가 다수인 이유는 도서  불안 이론의 개발 상 역시 

학생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외 다문화인, 지역주민을 상으로 한 연구는 각 2편(10.5%)씩

이었으며 특정 연령 인 시니어 상 연구 1편(5.3%), 장애인 상 연구 1편(5.3%), 디지털도서  

이용자 상의 연구 1편(5.3%)으로 나타났다.

도서  불안 양 연구에 한 도서  종별 논문의 수의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도서  종 n(%)

학도서 10(52.6%)

공공도서 6(31.5%)

학도서 과 공공도서 1(5.3%)

학도서 , 공공도서 , 학교도서 1(5.3%)

디지털도서 1(5.3%)

계 19(100.0)

<표 5> 도서  불안 양 연구의 도서  종별 논문 수(%)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도서 을 상으로 삼은 연구는 10편(52.6%)으로 많았으며 

공공도서  상 연구는 6편(31.5%), 학도서 과 공공도서 을 모두 상으로 한 연구 1편

(5.3%), 학도서 과 공공도서   학교도서 을 모두 상으로 한 연구는 1편(5.3%), 디지털

도서  1편(5.3%)순으로 나타났다. ‘ 학도서 , 공공도서 , 학교도서 ’을 범 로 한 1편의 연구

에서는 학생 이  9년간 학교생활에서의 학교도서 과 공공도서  이용경험이 학생 신입생의 

학도서  불안에 미치는 향이 조사되었다. 

도서  불안 양 연구에 한 도서  측정도구별 논문의 수의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도서  불안 측정 도구 n(%)

LAS 8(42.1%)

KLAS 5(26.3%)

LAS, KLAS 2(10.5%)

LAS, MLAS, KLAS 2(10.5%)

LAS, MLAS 1(5.3%)

DLAS 1(5.3%)

계 19(100.0)

<표 6> 도서  불안 양 연구의 도서  불안 측정도구별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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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도서  불안 측정 도구로 LAS, KLAS, MLAS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DLAS가 한 편의 연구(5.3%)에서 사용되었다. 도구 한 개가 사용된 연구에서 

LAS는 8편(42.1%)에서 사용되었으며 KLAS는 5편(26.3%)에서 사용되었다. 도구 두 개가 사

용된 연구에서 LAS와 KLAS는 2편(10.5%), LAS와 MLAS는 1편(5.3%)이 사용되었다. 그

리고 도구 세 개가 사용된 연구는 2편(10.5%)으로 나타났다. 도서  불안 연구에서는 LAS와 

MLAS 순으로 측정도구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한 개의 측정 도구를 사용한 연구에서는 주로 학

생이 측정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도서  불안 측정도구의 개발 상인 학생을 상으

로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LAS 혹은 KLAS만을 활용하 기 때문이며, 이외에 도서  종, 연구

상의 특성 등에 따라 한 개 이상의 도구를 사용해 문항의 수정․보완을 거쳐 활용되었기 때문으

로 보인다. 도서  불안 양 연구의 독립변인 키워드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도서  불안 양 연구의 독립변인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도서  불안 양 연구에서 종속변인을 도서  불안으로 한 독립변인의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도서  이용빈도 14번(16.3%), 성별 11번(12.8%), 연령 7번(8.1%), 도서  이용목  7번(8.1%), 

도서  이용교육 유무 7번(8.1%), 학력 6번(7.0%), 한국어능력 3번(3.5%), 국  3번(3.5%), 

학년 2번(2.3%), 직업 2번(2.3%), 도서 규모 2번(2.3%), 모국 도서  이용경험 2번(2.3%), 한국 

거주기간 2번(2.3%), 기타 1번(1.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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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결과 분석

각 논문의 연구 결과를 연구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연구 주제 연구자 연구 결과

집단별 상의 
도서  불안 
측정연구

장혜란,
오의경
(2006)

∙우리나라 학도서  이용자의 도서  불안 수 평균은 2.55 으로 Bostick(1992)의 결과보다 도서  
불안 수 이 낮음

∙성별, 학년별, 공계열별, 도서  이용교육 유무, 도서  이용빈도에 따라 도서  불안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남태우,
박
(2006)

∙우리나라 학생들은 도서 을 이용하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함
∙과제 수행을 한 도서 에서의 정보 탐색과 도서 의 정책이나 운  측면에 있어서의 불안이 더 큼
∙개가제  기기 등의 셀  운 방식의 변화로 인한 불안, 서가의 제 치에 없는 책을 찾아 헤매는 
경험으로 인한 신뢰성 하락

∙온라인 학술 DB와 상호 차서비스 등의 학술자료에 근하는 방식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인식

김홍렬
(2008)

∙지역주민들은 도서  지식으로 인한 불안감이 가장 높았음
∙성별, 연령, 학력, 도서  교육 로그램 참여여부, 도서  이용빈도, 도서  이용목 에 따라 도서  
불안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남 , 
김규환,
최성은
(2010)

∙외국인 유학생들의 도서  불안 수 평균은 2.60 으로 Bostick(1992)의 결과보다 낮고 장혜란, 
오의경(2006)의 연구와 비슷한 수치를 보임

∙성별, 도서  이용빈도, 도서  이용교육 경험, 한국어능력에 따라 도서  불안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장보성,
김은정,
남
(2010)

∙장애인 이용자들의 공공도서  도서  불안 수 평균은 3.1455로 선행연구와 비교해 상 으로 
낮았음

∙연령, 장애유형, 도서  이용목 , 도서  이용빈도에 따라 도서  불안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오선혜, 
이성숙
(2012)

∙시니어들의 도서  불안은 기존의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비교  높았음
∙연령, 학력, 도서  이용목 , 도서  이용빈도에 따라 도서  불안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박미향
(2015)

∙동아시아 국가 청년 정보이용자의 도서  불안의 평균은 2.52 으로 특히 국의 청년 정보이용자층이 
불안정도가 히 높았음

∙정보원 선호, 도서  이용빈도에 따라 도서  불안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한국의 이용자들에 해 디지털 정보에 한 불안 요소가 비교  낮았으며 반면 도서  직원에 한 
심리  장애요소의 불안감은 높았음

장 솔, 
김지
(2016)

∙결혼이주여성들의 도서  불안 평균은 2.91 으로 선행연구와 비교해 높은 편이었음
∙한국어 능력, 남편직업, 도서  이용목 , 도서  이용빈도, 도서  거리, 모국경험의 차이에 따라 
도서  불안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유지윤, 
정동열
(2020)

∙외국인 이용자의 도서  불안의 평균 수는 2.96으로 나타남
∙신분, 국 , 도서  이용교육 유무, 도서  이용목 , 도서  이용빈도, 한국어 실력, 한국문화 이해도에 
따라 도서  불안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김지선
(2021)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안요인은 도서 이용 반에 걸쳐 많은 향을 미치고 있었음
∙도서  규모, 도서  이용빈도, 도서  이용교육 이수 여부, 한국어 능력에 따라 도서  불안의 차가 
존재하 음

∙다국어 장서의 부족함, 이용할 만한 도서  로그램이 없다는 의견 등이 나타남
∙모국과의 차이로 한국 도서 은 근거리에 있어 이용이 쉽다는 의견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며, 

인 시설과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  환경이라는 의견을 보임

김보일
(2021)

∙공공도서  이용자의 연령, 학력, 도서  이용목 , 도서  이용빈도, 도서  규모에 따라 도서  
불안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김지
(2022)

∙다문화인의 도서  불안 평균 수는 2.79로 기존 다문화인 상 연구들과 비교해 약간 높았음
∙연령, 출신지, 도서  이용빈도, 문화 응에 따라 도서  불안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표 7> 연구 주제별 연구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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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주제 연구자 연구 결과

도서  불안 

이론과 

기타 변인 간의 

상 연구

박 , 

남태우

(2007)

∙ 학생들은 도서  이용교육 후에 도서  불안이 완화됨

∙도서  이용빈도는 도서  불안 완화를 한 도서  이용교육에 향을 미치지 않음

오의경

(2011)

∙인문학부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 은 3.72 으로 이  연구와 유사한 수 임

∙응답자의 도서  불안 수 은 2.47 으로 이  연구보다 수가 낮았으며 도서  직원으로 인한 

장벽에 의한 불안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정보활용능력에 한 인지 수 과 도서  불안은 상 계가 있음

오의경

(2012)

∙ 학 신입생들의 도서  불안 평균은 2.57 으로 이  연구들과 유사한 수 임

∙한국형 BFI 요인  많은 답변으로 친화성, 신경증, 외향성, 성실성, 개방성 순서를 보 음

∙신경증 성향이 강학수록 도서  불안을 더 느끼며 가장 계 깊은 도서  불안 하  역은 ‘도서 의 

안락’이었음

∙‘외향성’은 도서  불안과  상 이 없음

정종기

(2014a)

∙ 학도서  이용자의 도서  불안 평균은 2.79 으로 Bostick(1992)의 연구보다 약간 높았고 장혜란

(2006), 오의경(2011)의 연구보다 높았음

∙이용자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역은 도서 에 한 지식 장벽이었음

∙ 학도서 의 불안감 해소에 자기 주도  학습능력에 한 인식수 은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을 

보이고 있었음

박덕란, 

사공복희

(2015)

∙ 학생들의 도서  불안 수는 약 2.91로 Bostick(1992)과 장혜란․오의경(2006)에 비해 약간 높았음

∙도서  이용빈도, 스마트폰 이용행테에 따라 도서  불안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학생들의 컴퓨터에 한 태도는 2.96으로 Mizrachi와 Shoham(2004)의 2.58보다 비교  높았음

∙도서  이용빈도에 따라 컴퓨터불안 지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컴퓨터에 한 태도와 도서  불안요소들은 강하지는 않지만 서로 상 계에 있음

정종기

(2014b)

∙ 학도서  이용자의 도서  불안 평균은 2.79 으로 Bostick(1992)의 연구보다 약간 높았고 장혜란

(2006), 오의경(2011)의 연구보다 높았음

∙이용자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역은 도서 에 한 지식 장벽이었음

∙출신 학교소재지, 사서(교사) 유무, 도서  이용교육 경험, 도서  이용빈도, 도서  활용수업 경험에 

따라 도서  불안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

∙ 학도서 의 불안감 해소에는 학교도서 의 경험 노출이 큰 향을 미치고 있었음

이경화,

노 희

(2022)

∙도서 의 물리 ․환경  요인, 도서  자료 검색  선정, 도서  비 면 서비스의 디지털 정보시스템, 

비 면 서비스의 사서(직원) 요인, 비 면 서비스의 심리․정서  요인, 성별, 학년은 도서  불안 

요인에 향을 주었음

∙모든 요인에서 비 면 서비스에 한 가장 높은 활성화를 요구하는 것은 학원생임을 발견함

측정도구 개발  

타당성 련 연구

권나

(2004)

∙디지털도서  환경에서 디지털 참고서비스의 등장, 도서  원격서비스의 확  등의 시로 그 변화가 

도서  불안  련 연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음

∙‘도서  불안’은 ‘정보불안’ 혹은 ‘정보이용불안’으로 확  연구되어야 함

∙불안의 내 , 외  요인을 이용자의 정보추구  과정을 통해 밝 내고 그에 맞는 도구 개발 등이 

요구됨

박 ,

남태우

(2006)

∙도서  불안에 한 심층 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우리나라 학생을 상으로 한 KLAS가 개발되었으며, 척도는 6요소(물리 ․환경  요소, 도서  

이용  지식 요소, 과제  연구 요소, 디지털 정보 요소, 도서  직원에 한 요소, 심리 ․정서  

요소 등) 40문항으로 구성됨

∙도서  직원에 한 요소 외에 요소별로(도서 의 규모, 성별, 학업연한, 도서  이용빈도 등) 2개 

이상의 변인간의 상 계 있음을 검증함

박주범,

정동열

(2010)

∙디지털도서  불안의 개념과 하 역을 정의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갖춘 DLAS를 개발함

도서  불안 

이론 연구

남태우,

황옥경

(2005)

∙일반불안이론 고찰을 통해 사회학습이론에서의 자기효능감, 인본주의의 자아개념, 방해모형이론, 

상태-특성불안이론 등이 도서  불안의 이론  근거가 있음을 제시

∙선행연구에 한 고찰을 통해 도서  불안 련 요인, 증상, 도서  이용교육 혹은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한 교육과의 계, 해소방안 등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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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에 제시된 ‘집단별 상의 도서  불안 측정 연구’의 연구 결과를 심으로 분석한 결과, 

선정된 독립변인(성별, 연령, 학년, 한국어 능력, 도서  이용빈도, 도서  이용교육 유무, 도서  

이용 목  등)은 체 으로 도서  불안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한, 이들 연구들은 

도서  불안 평균 수를 측정한 후 Bostick과 다른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도서  불안 평균 수와 

비교를 하 다. 시니어와 결혼이주여성 포함 다문화인의 도서  불안 평균 수는 각 상의 기존 

연구 결과에 비해 높았으며 반면 장애인 이용자를 상으로 한 공공도서 에서의 도서  불안 수

는 상 으로 낮은 결과를 보 다. 동일한 연구 상의 경우라도 설정된 변수  기타 요인에 

따라 히 다른 도서  불안의 평균 수를 보 다. 시로 학도서 을 이용하는 외국인 이용

자를 상으로 한 남 , 김규환, 최성은(2010)의 연구에서 도서  불안 수 평균은 2.60 이었

으며, 이와 비교해 유지윤, 정동열(2020)의 연구에서는 더 높은 2.96 을 보 다. 한, 집단별 

상의 도서  불안 측정을 한 연구는 응용연구로서 측정 상의 다양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었다. 

‘도서  불안 이론과 기타 변인 간의 상 연구’ 7편의 경우 모두 학생을 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도서  불안과 기타 변인(도서  이용교육, 정보활용능력 인지 수 , 성격 유형, 

자기 주도  학습능력 인식 수 , 컴퓨터 태도, 도서  노출경험, 비 면 서비스) 간에는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도서  이용교육 이수 후에 도서  불안이 완화되었고(박 , 

남태우, 2007), 인문학부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에 한 인지 수 은 도서  불안과 상 계가 

있었으며(오의경, 2011), 학 신입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격 유형의 한국형 BFI와 도서  

불안은 부분 상 이 있었다(오의경, 2012). 한, 자기 주도  학습능력과 학도서  이용자의 

도서  불안은 유의미한 상 을 보 다(정종기, 2014a). 학생들의 컴퓨터에 한 태도와 도서  

불안 요소들은 강하지는 않지만 상 계가 있었으며(박덕란, 사공복희, 2015), 도서  이용자의 

도서  노출경험(도서  이용교육 경험, 도서  이용빈도, 도서  활용수업 경험, 사서(교사) 유무, 

출신 학교소재지 등)과 도서  불안은 유의미한 상 이 있었다. 특히 학도서 의 불안감 해소에는 

학교도서 의 경험 노출이 큰 향을 미치고 있었다(정종기, 2014b).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 면 

서비스가 도서  불안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비 면 서비스 활성화 요인과 

도서  불안은 상 계가 있었다(이경화, 노 희, 2022). 

‘측정도구 개발  타당성 련 연구’ 3편을 분석한 결과, 디지털 도서  환경에서의 도서  

이용 행태변화를 고려하 을 때, Bostick(1992)의 LAS 문항을 약간 수정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이므로 정보이용불안척도 ILAS(Information Literacy Anxeity Scale 는 Information 

Seeking Anxiety Scale)라고 명명할 수 있는 면 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권나

, 2004). 이외에 우리나라 학생을 상으로 KLAS(박 , 남태우, 2006)와 디지털 이용자 

상 기반의 DLAS가 개발되었다(박주범, 정동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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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불안 이론 연구’ 1편에서는, 일반불안이론 고찰을 통해 도서  불안이 사회학습이론에

서의 자기효능감, 인본주의의 자아개념, 방해모형이론, 상태-특성불안이론 등에 근거를 두고 있음

이 제시되었으며, 도서  불안 련 선행연구에 한 고찰을 통해 도서  불안 련 요인, 증상, 

도서  이용교육 혹은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한 교육과의 계, 해소방안 등이 고찰되었다(남태

우, 황옥경, 2005). 

Ⅴ. 결론  제언

이 연구는 국내의 도서  불안 련 연구의 경향을 체계  문헌고찰 방식으로 분석하여 후속 

연구의 기 자료 제공을 목 으로 하 다. PRISMA의 문헌선정 흐름도에 따라 최종 으로 23편의 

학회지 논문을 선정 후 이들을 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첫째, 연구 주제에서 집단별 상의 도서  불안 측정 연구가 12편(52.2%)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도서  불안 이론 자체를 주제로 분석한 연구는 1편(4.4%)으로 조하 다. 도서  불안 자체의 

이론 연구는 한편이 유일하기 때문에 추후 연구를 통해 도서  불안의 이론 인 고찰  범  

재지정 등 심층 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도서  불안의 측정연구에서 쓰이는 도서  불안 

측정도구가 상과 특성의 측면에서 한정 이라는 에서 측정 도구의 신뢰성  타당성에 한 

검토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한, 분석 상을 다양화해야 하며 도서  불안 변수와 보다 

다양한 변수와의 계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유형에서 기 연구보다 응용연구가 주로 사용되었다. 구체 인 상이 가지고 있는 

도서  불안을 측정한 후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한 응용연구는 연구의 설계가 구체 이며 실용

인 내용이긴 하지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도서  불안에 한 

응용연구 역시 측정 상, 측정 종, 측정 변인 등 응용 환경의 제약 조건에 따라서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하며,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일반 인 특징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 방법으로는 양 연구가 주로 사용되었다. 연구 상별, 도서  종별, 측정도구별, 

독립변인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①외국인을 포함한 학생을 상으로 한 연구가 12편(63.1%), 

학도서 만을 상으로 삼은 연구는 10편(52.6%)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 다. 이는 도서  

불안 이론의 개발 상 역시 학생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도서  불안의 측정 상이 학생으로 

국한되지 않고 신뢰성 있는 다양화된 도서  불안 상의 확 를 해서는 도서  불안의 개념 

확장  상별 도서  불안 측정도구 개발이 요구된다. ②LAS, MLAS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다. 

LAS만을 사용한 연구는 8편(42.1%)으로 가장 비 이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생을 상

으로 수행된 연구에서 주로 LAS 혹은 KLAS가 활용되었기 때문이며, 이외에 도서  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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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특성 등에 따라 한 개 이상의 수정된 도구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③독립변인으로 ‘도서

 이용빈도’(14번, 16.3%), ‘성별’(11번, 12.6%), ‘연령’(7번, 8.0%) 순으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도서  불안과 기타 특별한 변인 간 계 이외 연구는 분석에 있어서 비슷한 독립변인이 설정되었

다는 공통 이 있었다. 도서  불안 이론과 련해 주제에 따른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특정 상으로 심층 인터뷰, 찰, 그리고 보고서 작성 등 질 연구로 

도서  불안 측정  도서  불안 측정 도구 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혼합연구를 사용하여 

방법론 으로 연구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연구결과의 연구 주제별 분석이다. 체 으로 도서  불안 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에서 측정된 도서  불안 평균 수는 Bostick의 연구에서 제시된 

평균 수나 그 밖의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 수와 비교되었다. 동일한 연구 상의 

경우라도 설정된 변수  기타 요인에 따라 히 다른 도서  불안의 평균 수를 보 으며 

집단별 상의 도서  불안 측정을 한 연구는 응용연구로서 측정 상의 다양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었다. 집단별 상의 도서  불안 측정연구는 비교  연구의 상을 다양화하고자 

시도하 으나 측정도구 개발과 그에 한 타당성 련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기에 상별로 이루

어진 도서  불안의 측정이 신뢰성이 있을까 하는 에 의문이 든다. 한, 도서  불안의 개념을 

정보불안으로 확 하고 불안의 내․외  요인을 밝  상별 맞춤형 도구 개발과 종별 도서  

불안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도서  불안 연구에 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발행 연도별, 연구 주제별, 연구 유형별, 연구 방법별 등으로 구분지어 

도서  불안 연구를 분석하 으며 이를 통해 국내 도서  불안 련 연구의 동향을 제시하 다. 

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문에서의 문제 을 악하고 지 하여 추후 이 졌으면 하는 

도서  불안 연구 방향에 해 제시하 다. 

공공도서  이용 확 는 책과 한 환경이 주는 정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용자는 다양한 

지식자원을 제공받고 여가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심리 인 안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도서  불안 해소를 공공도서  이용 확 와 

연계하여 련 연구를 체계 으로 분석하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측정 상 범 (정보취약계층, 연령별 이용자 등)를 확 할 수 있는 도서  

불안 측정 도구가 개발되어 용범 의 제한을 일 필요가 있다. 한, 공공도서  서비스 연구를 

통해 시민의 공공도서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자신의 삶을 로받고 치유하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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